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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313아트프로젝트는 오는 17~19일 독일에서 열리는 뒤셀도르프 아트페

어에 지지수, 제여란, 이완, 박기원 작가의 작품을 출품한다. 

 뒤셀도르프 아트페어는 아트 바젤 등 주요 아트페어가 속해 있는 MCH그룹의 주관으로 올해 처음으로

펼치는 아트페어로, 국내에서는 313아트프로젝트만 참가한다. 

 313아트프로젝트는 출품작가 4명의 작업을 통해 다채롭게 생동하는 한국 회화의 모습을 선보인다는

취지다. 

 지지수의 회화 시리즈 '주기도문'은 겸재 정선의 산수화를 독특한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여 재해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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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여란은 스퀴지의 순간적인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곡선과 독특한 마띠에르와 강렬한 색채로 구성되는

추상 회화  시리즈를 보인다. 

 이완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바 있는 회화 작업 '무의미한 것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통해 개인

에게 일관된 기준과 역할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의 불가항력을 전달하며, 박기원은 공간에 대한 이해를

미니멀한 작업 방식으로 재해석한 '넓이' 시리즈를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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